
지난 1월부터 사이트를 구상하면서 작명을 시작했다. 새로 만드는 사이트는 파주를 소재로
창작하는 작가에게 온라인 으로 작업하고 독자와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향을 잡
았다. 

초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형식을 이용하여 작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했다. 클
라우드 시스템은 필자가 오픈소스를 이용해 사용 중이었고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저장된 작품을 공개하는 기능이 없어 포기했다.

새 사이트는 작가와 독자들이 서로 커뮤니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이어서 포
럼 기능의 사이트로 정의했다. 시작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forum.paju.wiki로 이름을 정했
다.

그렇지만 포럼은 통상적으로 토론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작품을 공개하고 구독하는 기
능의 의미가 부족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파주작가 네트워크, 파주위키 작가스토리, 파주위키 작가서고, 파주위
키작가회의, 파주위키작가책장, 파주위키작가동네 등을 검토했다.

어느 날 아침 운동하면서 이번 시스템은 작품을 온라인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된
작품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능은 책장, 서재, 보관소,
저장소, 아카이브 등의 용어로 압축할 수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름은 특이하거나 고유해야 한다. 사이트 이름을 검색
할 때 일반적인 명칭은 기존에 운영되는 유명 사이트가 상위권에 검색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책장이나 서재 등처럼 흔한 명칭은 제외해야 했다.

처음 출발하는 사이트이면서 검색까지 유리한  '냉장고'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작가가 작업
중인 글이나 완성된 글을 보관하는 '파주위키작가냉장고'를 사이트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냉장고'가 되면서 점잖지는 않지만 혼동되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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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이 지나서 '파주위키작가냉장고'라는 이름을 실제 사용하는 작가들이 좋아할지 생각
을 해보았다. 작가들의 작품을 식재료나 음식으로 비교하여 작품의 가치를 떨어 뜨리는 것
이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대안으로  '밀리의 서재'를 딴 '파주위키작가서재'로 만들었
다.

필자는 두 개의 명칭을 매달 만나는 독서토론회 모임에서 의견을 들었다. 이 토론회는 40여
년의 역사와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회원이 냉장고에 손을 들어줬다.

사이트 이름을 '파주위키작가냉장고'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메
인에 표시된 메뉴를 보니 글자 수가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졌다. '위키'라는 두 글자를 빼고 
'파주작가냉장고'로 수정했다.

원래 '파주위키작가'는 파주위키 사이트에 작품을 게시하는 작가를 의미했다. 메뉴의 가독
성을 올리기 위해 '파주작가'로 수정된 것이다. 일반적인 파주의 작가인 '파주 작가'라는 단
어와 구분하기 위해 '파주작가'처럼 '파주'와 '작가'를 붙여 쓰는 것으로 정의했다.

'파주작가냉장고'의 이름은 검색이 용이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이름
은 작가가 냉장고에 작품을 저장하고 공개하는 과정이나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작가
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찾아 보거나  독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주작가냉장고'는 오픈된 소스를 무료로 사용하여 기능상 많은 제약이 있다. 부족한 기능
이지만 '이름' 덕분에 파주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창작되고 더 많은 독자가 구독하는 사이트
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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